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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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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체 학령기 중에서 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다는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의 중학교 1학년 4차년도(현재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t-test 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수준 증가는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

수,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인을 포함하여, 하위변인들의 합인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는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인에서는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조절효과는 대인관

계 관련 변인(교우 및 교사관계)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대인관계 감

소 기울기 폭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대인관계 적응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차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개입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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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적응(adjustment)의 의미는 개인이 사회 환경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과거의 소극

적 관점에서 확장되어, 필요하다면 개인의 변화만이 아닌 환경 체계의 변화까지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문은식, 2002). 적응 개념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특히 발달상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조은정, 2008).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적응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학교생활적응 관련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그 자체를 측정하기 위

한 연구들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기 연구들은 학업 성취, 비행·일탈의 

특정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나(Bullis & Yovanoff, 2002), 지금은 학교생활적응을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복합개념으로 보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문은식, 2002; 김용래, 허남진,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연구도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우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명식, 

2008;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한편, 다수의 우울 관련 연구들은 우울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상경, 2010; Nolen-Hoeksema, 2001). 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더 많

이 관찰되며, 우울 증상의 발현은 여성은 섭식장애 등으로 내재화되고, 남성은 주로 

파괴적 행동장애, 물질남용장애와 같은 외현화 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Lewinsohn, Clarke, Seeley & Rohde, 1994; Cochran & Rabinowitz, 2003).  

우울 증상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울과 성별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기한다. 즉, 남녀가 같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해도, 우울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 유

병률, 자살생각, 자살시도율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정도 높고(Lewinsohn, 

Rohde, Seeley & Baldwin, 2001), 우울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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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성진 외, 2002). 따라서 여학생의 자살률이 더 높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 자살률은 남학생이 더 높다(통계청, 2014). 즉, 우울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이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강상경, 2010), 

우울이 일상생활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울은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행된 청소년의 우울 관련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 관련 연구에서는, 성차는 남녀 학생 집단 

간의 우울 수준 비교 정도로만 제시가 되고(최인재, 2007; 김명식, 2008; Zahn- 

Waxler et al., 2008),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성차 연구는 비

교적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같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혹은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대한 확인은, 성별 차이

를 고려한 우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차원의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이들의 학교생활적

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봄을 통해, 우울 중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별적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세워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별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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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적응 영역 중에서 

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하루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점차 이들의 생활 중심은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소선숙 외, 2010). 따라서 청소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학교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시기로(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 여부는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강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소선숙 외, 2010).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 개념은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Bierman(1994)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

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

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고(손운용, 곽수란, 2006 

재인용, pp.109), 문은식(2002, pp.24)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

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이라 정

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체계를 수용하거나 학교체계에 필요한 변화를 주어 청소년과 학교환경 간의 조화

를 이루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나 비행·일탈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려고 시도해 왔다(Bullis & Yovanoff, 

2002).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영역은 학업 성적이나 특정 행동만으로 단순하

게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학교생활적응이라는 개념은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하

위요인들로 구성된 복합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문은식, 2002).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영역을 3개에서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민병수, 1991; 김용래, 허남진, 2003; Bierman, 1994).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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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나 주관적 성적 만족도, 학습태도 등의 학업 성취, 교우 및 교사와의 우호

적·지지적 관계 형성 여부, 학교규율·규칙 준수 여부 등이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토된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활동은 학습방법, 학습정도,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임

규혁, 1991),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적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

다(문은식, 김충희, 2002). 둘째,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학교 규칙 준수 수준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학교 적응에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규범, 질서 등과 대치되는 불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며, 이들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학교 규칙에 어긋

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이경화, 손원경, 2005). 셋째, 학교적응 수

준은 친구지지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정현, 이미숙, 2014). 

특히, 긍정적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실패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다(Ladd, 1990). 넷째, 교사와의 관계 친밀도 수준은 학교생활적응 긍정적 

인식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이미숙, 2014). 이

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영역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나누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청소년기 우울
 

아동과 청소년의 임상적 우울 실체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동안 치

열한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과거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가

정이 일반적이었는데(Rie, 1966), 그 이유는 성인기 우울에서 관찰되는 신체적·인지

적·정서적 증상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Wicks-Nelson & Israel, 1991).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 우울과 다

른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날 뿐이지, 우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

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 증상들은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우울의 모습은 아니지만, 성인 우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증상으로 표현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우울등가증상(depressive equivalent)’, 혹은 ‘가려진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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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ed depression)’으로 표현하였다(Carlson & Kashani, 1988). 

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 단계인 청소년기에서는, 청소년

기 고유의 우울 특성 뿐 아니라 성인기와 유사한 우울 특성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

한다. 우울 유병률은 학령전기(6세 미만) 아동은 1% 미만, 중기 아동기(6-12세)에는 2

∼3%, 청소년기(13-20세)에는 6∼9% 범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성인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우울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Dumas & Nilson, 2003). 또한, 청소년의 우울 평생유병률도 성인기와 비슷한 

15∼20% 정도로 추정 보고되고 있다(Kessler et al., 1994). 우울증 지속기간과 재발

률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에 비해 더 오래 지

속되며, 재발될 확률이 더 높다(Kovacs, Goldston & Gatsonis, 1993).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80%가 1년 이내에 회복되지만, 회복된 청소년들 중 54∼61%가 3년 이내

에 다시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Kovacs, Obrosky, Gatsonis & Richards, 1997). 이는 

우울증 환자 중에서 1회 발병만을 끝으로 하여, 우울증 발병 이전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환자의 50∼85% 정도는 재발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

와 유사한 수치로(김남순, 2008), 청소년기 우울은 이미 성인기 우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아동·청소년 우울 관련 연구 기간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

고, 연구 범위도 다소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져 와서, 정확한 국내 아동·청소년의 우울 

유병률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김영아, 2000). 다만, 한국형 아동 우울척도(CDI) 개발

을 위해 수행된 연구에서, 국내 아동 우울 평균 점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나서(조수철, 이영식, 1990), 아동·청소년기 우울 증상들이 국내 아동·청소년

들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영아, 2000). 또한 우울은 외현화 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내재화된 특성으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않고, 성인 우

울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우울 확인은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우

울 유병률은 더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Weisz, Suwanlert, Chaiyasit & Walter, 

1987).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고된 수보다 실제로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 

아동·청소년은 이미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김영아, 하은혜, 오경자, 김소라, 1996).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본 연구는 임상적 우울 진단 척도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

년의 우울 수준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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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기 우울, 우울 성차,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보고

되어져 왔다. 이러한 변인들은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보고되었는데, 성별, 연령, 건강, 

성적 등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조성진 외, 2002;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명

식, 2008),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학적 요인(신민섭, 오경자, 1993; 최

재빈, 곽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김교헌,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조

은정, 2008), 가족구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와의 관계 등의 가족적 요인(강

유진, 문재우, 2005; 소선숙 외, 2010), 친구 및 교사 등의 학교요인(임수경, 이형실, 

2007) 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우울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보편

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신민섭, 오경자, 1993; 김교헌, 2004), 우울은 청

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소선

숙 외, 2009; 최경일, 2012; 박정현, 이미숙, 2014). 

청소년기에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시도되고 있

다. 첫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과업 수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 진학 문제 등으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

다는 것이다(신재은, 1999). 또한 2차 성장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신체 성장은 급격히 

진행되는데 비해 정서적, 인지적 성숙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은 영역 간 성장 및 성숙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 특징들은 이들

의 심리상태를 매우 불안하고 취약하게 만든다.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

년의 경우, 우울과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 병리적 증상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한창환, 2001).

이러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이

고 있다. 첫째,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단일개념으로 접근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하

였다(김자경 외, 2007; 김명식,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우울과 학교적응 간에는 유

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여러 하위변인으로 구성된 

복합개념으로 정의하여,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보고하였다. 최재빈 외(1999)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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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이 하위권에 분포되어 있었다. 조성진 

외(2001)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학생 집단에 비해 학업만족도가 낮은 학생 집단에서 우

울증상 위험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윤숙과 이경님(2010)는 학교

규칙 준수 부적응은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정현과 

이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규칙준수 간의 영향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두 연구가 사용한 학교규칙 척도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

다(박정현, 이미숙, 2014). 이정선과 이형실(2012)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부정적으

로 보고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조윤숙과 이

경님(2010)은 우울과 교사관계 부적응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

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제 3의 변수와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보호·위험 요인 탐색이 시도되고 있고, 두 변수

의 관계에서 제 3의 변수들의 경로 분석 및 모형 검증 시도들이 보고되고 있다(장신

재, 양혜원, 2007; 최경일, 2012).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최경

일(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부분매개모형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지만, 동시에 우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도 강한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수준의 증가는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을 낮추는 것뿐

만 아니라 공격성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신재, 양혜원, 2007). 

한편,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함께, 남녀의 성차 발생 원인

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 사춘기 

이전부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녀 간 성차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회화 

관점이 주로 지지되고 있다(Nolen-Hoeksema and Girgus, 1994). Addis(2008)는 성 

반응 이론(The gendered responding framework)을 통해, 사회화가 남성과 여성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성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는 한 개인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 존재에 기반 한 명시적이거나 내재적인 규칙들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과정이다(Pollack & Levant, 1998). 그리고 한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반

응은 성 사회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성 반응 이론이다. 실제로 남성들은 건강에 

위협적인 행동들을 함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거부

감을 나타내고, 전통적인 남성 규범을 고수하는 남성들일수록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 역할의 사회화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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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우울한 기분을 인지 및 표현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rtenay, 2000; 

Cochran & Rabinowitz, 2003).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남성 역시 여성과 동일한 

심리적 고통을 받지만, 슬픔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경험하기 보다는, 외현화 증상의 

표출을 통해 고통을 표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 우울(masculine 

depression)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남성 우울의 증상은 분노, 공격성, 그리고 물

질남용 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이 있다(Cochran & Rabinowitz, 2003). 즉, 남성

은 우울을 경험할 때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부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남녀 간 성차가 발생하였다면, 성별 차이

는 남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적응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

다(이정은, 조미형, 2007). 실제로 청소년의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적응상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고, 우울 성차와 학

교생활적응 성차 관련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성차는 우울 유병률 성

차와 우울 증상 성차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차 특성은 성인과 청소년

의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Lewinsohn et al., 1994).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

은 남학생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우울 증상의 발현은 여학생은 섭식장애와 같

이 내재화된 특성으로, 남학생은 파괴적 행동장애, 물질남용장애와 같이 비교적 외현

화 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상경, 2010; Lewinsohn et al., 1994; 

Kessler et al., 1994; Nolen-Hoeksema, 2001). 둘째, 학교생활적응 성차를 보고한 연

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일

부 있기는 하나(이태상, 2010; 황은희, 강지숙 2012), 다수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학교

생활적응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송운용, 곽수란, 2006; 김명식, 

2008).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으나(이정은, 조미형, 2007), 그 수가 많지 않고 연구자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

하고 있어, 성차에 따른 하위변인 간 통일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는 성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 성차가 학교생활적응 성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

증적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즉, 우울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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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남녀 학생의 내·외현화 된 우울 

특성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

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수적으로 더 많이 보고되는 여성의 우울에만 관심을 갖거나, 

우울 성차가 고려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우    울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학교규칙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

     

    성   별 

통제변수 

건강, 성적 만족도, 부모구성, 가구 소득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의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현재 고등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은 학령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 251 -

인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 분석변인들 가운데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4년도 패널 응답자 총 2,346명 가운데 1,984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가(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척도 하위변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학습활동 .789, 학교규칙 .761, 교우관계 .617, 교사관계 .813

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각 하위변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20개 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7

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포함한다고 여겨

지는 내적 일치도 기준은 a=.80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계산

하여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각 하위변수와 함께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의 우울척도를 수정·보완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890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 성별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성별로, 남성(0)을 기준변수로 하여 여성(1)을 더미변수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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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분석 자료의 성비 구성은, 전체 1,984명 중 남학생은 1,009명(50.9%), 여학

생은 974명(49.1%)이다.

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통제 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 된 

변수들 중에서 본 패널 자료에서 응답된 문항인 건강상태, 성적만족도, 부모구성, 가

구소득의 총 4개 변수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건강상태’와 ‘성적 만족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연평균 가구소득인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구성’의 원자료의 부모구성은 1) ‘친아버지 + 친어머니’, 2) ‘친아버

지만’, 3) ‘친어머니만’, 4) ‘친아버지+새어머니’, 5) ‘새아버지 + 친어머니’, 6) ‘새아버

지 + 새어머니’, 7) ‘새아버지만’, 8) ‘새어머니만’, 9) ‘부모님 모두 안 계심’으로 측정

되었다. 표본의 부모구성은 친부모 87.7%, 한부모 10.7%, 그 외 부모구성비는 2% 미

만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부모구성 유형을 1) ‘친아버지 + 친어머니’를 1) 

‘친부모’로, 2) ‘친아버지만’과  3) ‘친어머니만’을 2) ‘한부모’로, 4) ‘친아버지+새어머

니’, 5) ‘새아버지 + 친어머니’, 6) ‘새아버지 + 새어머니’, 7) ‘새아버지만’, 8) ‘새어머

니만’, 9) ‘부모님 모두 안 계심’을 3) ‘기타’로 구분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응답

률이 가장 높은 친부모를 기준집단(0)으로 비교점을 설정하여, 친부모(0)와 한부모(1), 

친부모(0)와 기타(1)로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test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문항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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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항을 직접 사용하게 되

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값은 모두 3 이하로, 공차한계(TOL)도 모두 .4 이상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 조절효과는 위계적 

모형 간 R² 변화량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984)

항목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009 50.9

.491 .500
여자 975 49.1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함 7 0.4

3.237 .577
건강하지 못함 130 6.6

건강함 1,232 62.1

매우 건강함 615 31.0

성적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함 262 13.2

2.258 .741
만족하지 못함 1,040 52.4

만족함 589 29.7

매우 만족함 93 4.7

부모 구성

친부모 1,739 87.7

- .511한부모 212 10.7

기타 33 1.7

가구연간 

소득 (만원)
- - 4681.27 26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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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분석 된 연구 대상자는 고등

학교 1학년 학생 1,984명이며, 남녀 성비는 50.9%, 49.1%이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함’이 7명(.4%), ‘건강하지 못함’이 130명(6.6%), ‘건강함’이 

1,232명(62.1%), ‘매우 건강함’이 615명(31.0%)으로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 중 건강하

다는 비율은 전체의 93.1%로, 응답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본인의 건강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성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

는 ‘전혀 만족하지 못함’이 262명(13.2%), ‘만족하지 못함’이 1,040명(52.4%), ‘만족함’

이 589명(29.7%), ‘매우 만족함’이 93명(4.7%)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문항과 달리 

성적 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5.6%가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조성진 외, 2001; 김명식, 

2008). 연구 대상자의 부모 구성은 친부모 1,739명(87.7%), 한부모 212명(10.7%), 기

타 33명(1.7%)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친부모를 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은 4681.27만원으로 보고되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 

1) 학교생활적응 수준

표 3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검증한 결과이다. 청소

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평균은 2.928(.367)로 보통(2.5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의 평균은 각각 학습활동 2.773(.492), 학교규칙 2.936 

(.489), 교우관계 3.109(.379), 교사관계 2.875(.579)로,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역시 보

통(2.50)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남녀 학생 간 학교생활적응 수준 평균 비교

는, 교사관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학교

생활적응 수준은 남녀 학생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의 3개 영역에서 남녀 학생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

하고, 학교생활적응 전체, 교우관계 영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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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성차                                       (N=1,984) 

변수명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생활적응

전  체 1,984 2.923 .367

-1.332남학생 1,009 2.913 .392

여학생 975 2.935 .340

학습활동

전  체 1,984 2.773 .492

-1.994*남학생 1,009 2.752 .525

여학생 975 2.796 .455

학교규칙

전  체 1,984 2.936 .489

-3.903***남학생 1,009 2.894 .524

여학생 975 2.979 .446

교우관계

전  체 1,984 3.109 .379

-1.844남학생 1,009 3.094 .396

여학생 975 3.125 .360

교사관계

전  체 1,984 2.875 .579

 2.811**남학생 1,009 2.911 .605

여학생 975 2.838 .549

*p<.05, **p<.01, ***p<.001

2) 우울 수준

표 4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 정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청소년

의 우울 수준 평균은 1.880(.557)로 보통(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

생 간의 우울 수준 평균은 여학생의 우울 수준(1.978)이 남학생(1.785)보다 0.193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학생 집단 간 우울 수준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 우울 평균 점수(검정값=1.785)를 기준으로 하여, 일표본 

t-test 분석을 통해 여학생 우울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학생 우울 

수준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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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의 우울 수준 성차 (N=1,984)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우울 1,984 1.880 .557 (검정값=1.785)

남학생 우울 1,009 1.785 .534
10.711***

여학생 우울 975 1.978 .563

*p<.05, **p<.01, ***p<.001

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표 5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984)

1=건강상태, 2=성적만족도, 3=가구연간소득, 4=우울, 5=성별(여자=1) 6=학교생활적응
(전체), 6-1=학습활동, 6-2=학교규칙, 6-3=교우관계, 6-4=교사관계
*p<.05, **p<.01, ***p<.001

1 2 3 4 5 6 6-1 6-2 6-3 6-4

1 1

2
.110
*** 1

3 .025 -.044
*

1

4
-.291
***

-.210
***

-.075
** 1

5 -.099
***

-.056
*

.025 .173
***

1

6
.143
***

.146
***

.121
**

-.307
***

.030
1

6-1
.172
***

.202
***

.126
**

-.309
***

.045
*

.768
***

1

6-2 .021 .046
*

.088
***

-.105
***

.087
***

.754
***

.469
***

1

6-3
.162
***

.074
**

.137 -.338
***

.041 .726
***

.454
***

.427
*** 1

6-4 .093 .111 .036 -.207
***

-.063
**

.773
***

.406
***

.389
***

.442
***

1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 257 -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 독립, 조절, 그리고 종속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

관계수와 유의확률 값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울 변수

와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하위변인인 학습활동(r= -.309, p<.001), 학교

규칙준수(r= -.105, p<.001), 교우관계(r= -.338, p<.001), 교사관계(r= -.207, p<.001) 

뿐 아니라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수(r= -.30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우울을 높게 보고할수

록 학교생활적응은 낮게 보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측정모형 분석 

1)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 

표 6에서 표 10까지는 우울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한 분석결과로, 모델 1에서부터 모델 3까지는 관련변인의 주효과를 살펴보고, 모

델 4는 두 변인 간 관계에 있어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것이다. 

(1) 학습활동 

표 6은 우울과 학습활동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우울과 학습활동 간의 관계를 살

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학습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247, p<.001). 그 다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학습활동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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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울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t B t B t B t
(β) (β) (β) (β)

(상수) 1.977 28.483 2.656 29.127 2.618 28.764 2.669 27.157

건강상태
.125 6.757

***

.068 3.663
***

.073 3.928
***

.072 3.890
***(.147) (.080) (.086) (.085)

성적 만족도
.128 8.869

***

.098 6.854
***

.099 6.959
***

.098 6.930
***(.193) (.147) (.149) (.148)

한부모
(기준: 친부모)

-.025 -.683 -.029 -.809 -.026 -.745 -.026 -.735

(-.016) (-.018) (-.016) (-.016)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131 -1.566 -.128 -1.573 -.109 -1.345 -.104 -1.281

(-.034) (-.033) (-.028) (-.027)

가구 연간 소득
.000 5.351

***

.000 4.625
***

.000 4.522
***

.000 4.528
***(.123) (.103) (.101) (.101)

우울
-.218 -11.048

***

-.232 -11.707
***

-.259 -9.302
***(-.247) (-.263) (-.294)

성별(여)
.101 4.849

***

.101 4.855
***(.103) (.103)

우울 x 

성별(여)

.052 1.388

(.042)

R2(수정된 R2) .082(.079) .135(.133) .145(.142) .146(.143)

△R2 .053*** .010*** .001

F-test 35.228*** 51.498*** 48.002*** 46.26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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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규칙 준수 

표 7

우울이 학교규칙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t B t B t B t

(β) (β) (β) (β)

(상수) 2.740 38.241 3.003 31.090 2.963 30.732 2.995 28.748

건강상태
.012 .636 -.010 -.494 -.005 -.253 -.005 -.274

.014 -.012 -.006 -.006

성적 만족도
.032 2.118

*

.020 1.314 .021 1.386 .021 1.369

.048 .030 .032 .031

한부모

(기준: 친부모)

.024 .628 .022 .592 .025 .662 .025 .668

.015 .014 .016 .016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032 .365 .033 .381 .052 .612 .056 .648

.008 .009 .014 .015

가구 연간 소득
.000 3.994

***

.000 3.679

***

.000 3.573

***

.000 3.575

***(.095) (.088) (.085) (.085)

우울
-.084 -4.038

***

-.099 -4.717

***

-.116 -3.916

***(-.096) (-.113) (-.132)

성별(여)
.105 4.733

***

.105 4.735

***(.107) (.107)

우울 x 

성별(여)

.032 .799

(.026)

R2(수정된 R2) .011(.008) .019(.016) .030(.026) .030(.026)

△R2 .008*** .011*** .000

F-test 4.245** 6.283*** 8.643*** 7.641***

*p<.05, **p<.01, ***p<.001

표 7은 우울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

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우울과 학교규칙 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학교규칙 준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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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β= -.096, p<.001). 그 다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

는지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은 조절효과

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교우관계 

표 8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t B t B t B t
(β) (β) (β) (β)

(상수) 2.608 47.959 3.259 46.347 3.229 46.017 3.324 43.961

건강상태
.100 6.914

***
.046 3.187

**
.049 3.450

**
.048 3.369

***(.153) (.070) (.075) (.073)

성적 만족도
.032 2.804

**
.003 .251 .003 .319 .003 .249

(.062) (.005) (.007) (.005)

한부모
(기준: 친부모)

.050 1.767 .047 1.718 .049 1.796 .049 1.825
(.041) (.038) (.040) (.040)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008 -.126 -.005 -.082 .010 .152 .019 .303
(-.003) (-.002) (.003) (.006)

가구 연간 소득
.000 6.383

***
.000 5.577

***
.000 5.479

***
.000 5.503

***(.149) (.125) (.122) (.122)

우울
-.209 -13.745

***
-.220 -14.388

***
-.270 -12.592

***(-.307) (-.324) (-.397)

성별(여)
.078 4.848

***
.078 4.873

***(.103) (.103)

우울 x 
성별(여)

.095 3.320
**(.100)

R2(수정된 R2) .049(.047) .132(.130) .142(.139) .147(.144)

△R2 .083*** .010*** .005**

F-test 20.518*** 50.208*** 46.883*** 42.609***

*p<.05, **p<.01, ***p<.001

표 8은 우울과 교우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울과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

델 2에서는, 우울은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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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이 다소 적은 변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05, p<.01). 또한, 독립변수 β 값은 (-)의 값을 가지고,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β 값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울과 교우관계 변인 간 관계

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β=.100, p<.01).  

(4) 교사관계 

표 9

우울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β) t B(β) t B(β) t B(β) t

(상수) 2.376 28.184 2.962 26.342 2.972 26.340 3.083 25.319

건강상태
.081 3.623

***

.033 1.415 .031 1.357 .030 1.293

(.081) (.032) (.031) (.030)

성적 만족도
.080 4.580

***

.054 3.083

**

.054 3.068

**

.053 3.019

**(.103) (.069) (.069) (.068)

한부모
(기준: 친부모)

.035 .789 .032 .727 .031 .712 .032 .730

(.019) (.017) (.017) (.017)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128 1.261 .131 1.308 .126 1.253 .137 1.362

(.028) (.029) (.028) (.030)

가구 연간 소득
.000 1.997

*

.000 1.412 .000 1.440 .000 1.449

(.047) (.033) (.034) (.034)

우울
-.188 -7.728

***

-.184 -7.479

***

-.242 -7.010

***(-.181) (-.177) (-.233)

성별(여)
-.029 -1.107 -.028 -1.099

(-.025) (-.025)

우울 x 

성별(여)

.111 2.397
*(.076)

R2(수정된 R2) .021(.019) .050(.047) .051.047() .053(.050)

△R2 .029*** .001 .003*

F-test 8.645*** 17.371*** 15.067*** 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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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우울과 교사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울과 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

델 2에서는, 우울은 교사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181, 

p<.001). 그러나 성별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성별은 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이 다소 적은 변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3, p<.05). 또한, 독립변수 β 값은 (-)의 값을 가지

고,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β 값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작아지고, 남학생일수록 우울

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울과 교사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β= -.076, p<.05). 즉, 성별은 

교사관계 적응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울과 상호작용할 때, 

교사관계 적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학교생활적응(전체) 

표 10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

체)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265, p<.001). 그 다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

효과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이 다소 적은 변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3, p<.05). 또한, 독립변수 β 값은 (-)의 값을 가지

고,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β 값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작아짐을 의미함과 동시

에 남학생일수록 우울이 학교생활적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β=.07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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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t B t B t B t

(β) (β) (β) (β)

(상수) 2.425 46.088 2.970 43.123 2.946 42.779 3.018 40.626

건강상태
.080 5.682

***

.034 2.430
*

.037 2.644
**

.036 2.578
*(.125) (.054) (.058) (.057)

성적 만족도
.068 6.205

***

.044 4.052
***

.044 4.123
***

.044 4.073
***(.137) (.088) (.089) (.088)

한부모

(기준: 친부모)

.021 .761 .018 .675 .020 .734 .020 .755

(.018) (.015) (.016) (.017)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005 .081 .008 .126 .020 .322 .027 .439

(.002) (.003) (.007) (.009)

가구 연간 소득
.000 5.573

***

.000 4.821
***

.000 4.731
***

.000 4.746
***(.130) (.109) (.107) (.107)

우울
-.175 -11.735

***

-.184 -12.249
***

-.222 -10.528
***(-.265) (-.279) (-.336)

성별(여)
.064 4.041

***

.064 4.056
***(.087) (.087)

우울 x 

성별(여)

.073 2.567
***(.079)

R2(수정된 R2) .053(.051) .115(.112) .122(.119) .125(.121)

F-test 22.174*** 42.708*** 39.223*** 35.241***

*p<.05, **p<.01, ***p<.001

그림 2, 3, 4는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를 시각화 그

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각 집단별 기울기 차이를 보고 판단하는

데, 그래프 상에서 남학생 집단(점선)과 여학생 집단(실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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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그림 2, 3, 4에 의하면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적응전체 수준의 기울기 감소폭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울 수준이 증가할 때 여학생에 비해 남학

생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적응전체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우울과 교우관계에 대한 

        성별조절효과 

그림 3. 우울과 교사관계에 대한  

        성별조절효과 

그림 4.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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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과 학교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 1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

해서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조성진 외, 2001; 김자경 외, 

2007; 김명식, 2008; 조윤숙, 이경님, 2010; 박정현, 이미숙, 2014), 우울은 하위요인

의 합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적응 전체(β= -.265, p<.001) 영역뿐 아니라, 하위요인인 

학습활동(β= -.247, p<.001), 학교규칙 준수(β= -.096, p<.001), 교우관계(β= -.307, 

p<.001), 교사관계(β= -.181, p<.001) 적응 영역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적응 변인 중, 교우관계가 우울의 부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07, p<.001). 이는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 중에서 

교우관계가 우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명식, 2008; 박정현, 이미숙, 2014). 둘째,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절효과는 학교생활적응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활동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은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우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전체변인은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은 교사관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이 투

입되었을 때,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울과 상호작용할 때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가 다르며, 특히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대인관계 적응 어려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우울

이 남학생의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더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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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상적으로 동일한 우울 수준

을 보고한 남녀 청소년이라도, 성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적응 영역이 존재

할 수 있다. 둘째, 성차에 따른 우울의 내·외현화 특성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이

러한 가능성들은 앞서 언급된 Addis(2008)의 성 반응 이론에 의해 그 원인 규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Addis에 의하면, 성 역할의 사회화는 남성들이 우울한 기분을 인

지 및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남성은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분노, 

공격성, 사회적 상호작용 단절 등의 외현화 된 행동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남성 우울

(masculine depression)을 경험하게 된다. 즉, 남성 우울은 남학생으로 하여금 여학생

과 같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을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 우울의 외현화 특성으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대인관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다

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시도하

고 있으나, 검사를 통해 선별된 아동·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적정 의료서비스 제한은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

권 내 이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은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동원 및 연계를 통해 채울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의하면, 대구 지역의 선별된 위험군 비율은 타 시·도시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강원: 8.1%, 충남: 8.1%, 대전: 8.3%, 제주: 8.4%, 대

구: 4.5%). 원인으로는, 2011년부터 수행된 예방교육,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들, 31개 

병·의원 협력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

례는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 차이를 고려한 우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우울의 내외현화 특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이는 남

녀 청소년의 우울 진단 및 개입에 있어 보편적인 접근 뿐 아니라 차별적인 접근 역

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우울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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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남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더 위험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우선시하는 개입 방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도하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가려진 우울증(masked 

depression)’은 청소년기 우울의 대표적 특징이자 이들의 우울 초기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증상이다. 청소년기 우울은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러한 문제 행동들은 청소년들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주요인이 된다. 특히, 남학생 우울의 경우, 남성 우울의 영향으로 인하여 분노 

및 공격성 증대, 사회적 상호작용 단절 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청소년들

의 문제 행동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면, 문제행동이 우울증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 및 교사가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할 시, 우울 특성이 단순 문제행동으로 간과될 뿐 아니라 우울 수준 증대와 우울의 

만성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보호자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자료 활용에 기반 한 한계가 있다.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장기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우

울 수준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의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량을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 

더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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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Yu, Jiae*·Kim, Wook-Jin**

This study was aimed at  determining  the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explore appropriate  

intervention measures for depression by gender.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the 4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of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1,984 respondents 

were selected as final subjec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life, compliance with school 

rules,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which were sub-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partially moderating 

effect by gender on school adjustment. A moderating effect by gender was found 

in peer relationships, teacher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as a whole. 

Key Words: adolescents,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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